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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악이지기정聞其樂而知其政 

—그 나라의 음악을 들으면 그 나라의 정치를 알 수 있다—

나    운   영

   

    그 나라의 음악을 들으면 그 나라의 정치를 알 수 있다. 명랑하고 씩씩한 노래가 불려질 때 나라의 정치가 올

바로 되어가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어둡고 슬픈 노래가 불려질 때 나라의 정치가 점점 썩어들어가는 것을 직

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래야말로 한국의 '얼'을 되찾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예술보다도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가요를 4가지로 분류해서 논하련다. 첫째는 예술가곡으로서 1920년에 홍난파 선생에 의해 

<봉선화>가 작곡된 이래 <사우思友>, <산들바람>, <바우 고개>, <가고파>, <한 송이 흰 백합화>, <달밤> 등등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 음악인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둘째는 대중가요로 1930년을 전후하여 <황성 옛터

>, <타향살이>가 작곡된 이래 <목포의 눈물>, <신라의 달밤>, <이별의 부산 정거장>, <노란 셔츠의 사나이>, <

동백 아가씨> 등등이 유행가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輕음악인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셋째는 국민

가요로서  6^25사변 직전에 <애국의 노래>, <대한의 노래>가 작곡된 이래 <승리의 노래>, <낙동강>, <통일 행

진곡>, <재건의 노래> 등등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순수음악인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넷째는 「신 민요」

로서 대중가요와 마찬가지로 1930년을 전후하여 <노들강변>이 작곡된 이래 <대한 팔경>, <봄 노래>, <봄이 왔

네>, <앞 강물 흘러 흘러>, <원포귀범遠浦歸帆> 등등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경음악인에 의해 작곡되었

다.

    이제 이 4종류의 가요에 대해서 간단한 비판을 가한다면 첫째로 예술가곡은 대체로 서양조西洋調로 작곡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은 교양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그다지 널리 애창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곡이 계속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둘째로 대중가요는 왜색조倭色調로 작곡되

어 있기 때문에 일본 유행가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일반 대중의 절대적 환영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고 요즈음은 

교양인(?)들에게까지도 애창되고 있는 한편 곡이 대량 생산되므로 아무리 질적으로 저속함을 면할 수 없다 하

더라도 양적으로는 일반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형편이며, 셋째로 국민가요는 대체로  

「관官」에 의해 생산 보급되고 있으나 주고 서양 창가조唱歌調로 되어 있어 딱딱하고 매력이 없음으로 건전하기는 

하나 타의에 의해 불려지고 있는 형편이며, 넷째로 신新민요는 예술가곡을 즐기는 자에게나 대중가요, 국민가요

를 즐기는 자에게나 모두 호감을 사고 있지만, 너무도 그 수가 적어 별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대중가요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대중가요를 분석해 보면 그 8할

이 왜색倭色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작곡되는 대중가요 중 그 대부분이 일본 고유 음계인 미야꼬부시都節로 작곡되고 있다는 것

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이 음계를 사용하면—가령 서양 사람이 작곡한다 하더라도 일본 냄새가 짙게 풍기기 

마련인 데다가 이 음계 자체가 퇴폐적, 염세적, 망국적 감정을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니 우리가 이 음계로 작곡해

서야 될 말인가? 다시 말해서 미야꼬부시로 작곡된 곡은 잠깐 듣기만 해도 일본의 샤미셍三味線이나 샤꾸하찌尺

八를 연상케 하는데 해방 22년이 된 오늘날 이런 노래를 일제 때보다도 더 자주 들을 수 있으니 참으로 일제시대

로 되돌아간 느낌이 든다.



    하기야 대중가요에 있어서 그 왜색을 논할 때 비단 미야꼬부시로 된 멜로디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

법, 편곡, 무드 등도 크게 문제를 삼아야 한다.

    특히 창법에 있어서 대표적인 일본 가수의 창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비음악적인 바이브레이션을 붙이거나 유

치한 장식음을 삽입하여 부름으로써—가사에 대해 주의를 하지 않고 들었을 때는 분명히 일본 노래를 일본 가수

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니 이것은 민족적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왜색조를 떠나 좀 더 명랑하고 건전한 노래를 만들어 불러야겠다. 이런 점에서 나는 국민가요

보다는 신민요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예술가곡처럼 고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국악의 '멋'과 '맛'이 

풍기는 쉬운 노래를 만들어 부르자는 것이다.

    요즈음 부여의 박물관이 일본의 도리이鳥居식으로 되었다 하여 물의의 초점이 되고 있으나 음악에 있어서

는 이미 자유당 시대부터 줄곧 왜색가요가 범람하기 시작하여 <동백 아가씨>에서 그 극極을 이루었고 더욱이 

5^16 후에는 TV나 라디오를 통하여 신작 왜색가요는 물론 흘러간 노래, 추억의 노래가 방송됨으로써 왜색가요

의 일대 붐을 일으키고 말았으니 그 공로에 대한 표창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할 것일까?

    해방 22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특히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이 마당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민족혼을 되찾아

야겠다.

    「일본 노래는 물론 왜색이 짙은 대중가요는 듣지도 말자!」

    「왜색가요를 방송으로만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그러한 레코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자!」

    「민족의식을 흐리게 하는 왜색가요, 우리를 염세, 타락, 망국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왜색가요, 아편과도 

같은 왜색가요를 이 땅에서 몰아내자!」

    왜색가요가 이 이상 더 일반 대중 속에—아니 학교, 가정까지 깊이 침투된다면 민족과 조국의 장래가 심히 우

려된다. 정부의 올바른 음악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 1967. 9.8. 매일경제신문 >


